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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한지 약한지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하마스와 치열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지난 25일 새벽 4시30분 헤즈볼라에 대해 선제타격을 했다. 헤즈볼라의 

기습공격이 임박했음을 알아채고 먼저 대응한 것이다. 헤즈볼라는 5시에 320발의 다연장로켓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는 미미했다. 신속한 선제타격이 아니었다면 피해는 더욱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200여 명이나 사망하고 250여 명이 

피랍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팔레스타인 측도 3만8000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해 전쟁으로 비화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마스와 연대하는 헤즈볼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 헤즈볼라와 전쟁이 

발발하면 서안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까지도 전장에 포함된다. 도발에 무르게 대응해 대대적 

공격을 허용하면 이스라엘은 2개 전선에서 양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과격파 제거 작전을 꾸준히 전개한다. 지난 7월 30일 국제테러범이자 헤즈볼라 

군사지도자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너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나니, 일어나서 그를 먼저 죽이라.’ 유대의 격언이다. 적이 명백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해 피해를 키우기보다는 사전에 막는 것이 응당 국가가 

취해야 할 자세다. 물론 적국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론 선제타격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선제타격은 예방타격과는 달리 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만 허용된다. 적대적 의도를 가진 

상대가 병력과 무기를 동원해 공격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은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같은 개념이다. 킬체인이 대응해야 

하는 위협은 테러 집단의 로켓이나 드론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전술핵 공격이다. 실패하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화성-11라’ 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를 실전배치했다. 차량 1대에 4발의 화성-

11라가 탑재되는데, 북한은 지난해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파괴력 5㏏)가 화성-11라에도 

장착될 것임을 암시했다. 즉, 전술핵이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 1000발이 전방지역에 

실전배치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킬체인의 중요성은 커졌다. 

 

국군은 선제타격 능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킬체인은 예산에 우선순위가 부여돼 각종 

스마트 정밀타격무기가 각 군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타격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의 

의도와 움직임을 감시할 눈과 귀다. 정보 우세를 통해 적의 임박한 공격을 감시·판단하는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겨우 지난해 말에야 ‘425’ 정찰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9·11테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도 모두 적(敵)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 적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우수한 정보 능력이 있어야 강한 군사력도 잘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3축체계에 우수한 정보 역량이 결합될 때 북핵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 본 글은 8 월 28 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